행0424 Note


◆도우미: 성경적인 통성기도/케네스 해긴

나는 남침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. 
내가 어렸을 때에는 한번도 사람들이 소리 내어 함께 기도하는 
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
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대표하여 기도하곤 했습니다. 
우리들은 교회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.

내가 순복음 교회들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모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게는 방해가 되었습니다. 
나는 강단 앞으로 나가 같이 기도를 했지만 조용히 기도했습니다. 
그들이 소리내어 하는 기도가 나를 방해하곤 했습니다.
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내 믿음에 자극을 주었습니다. 
그러나 강단 앞에 나가 기도를 할 때 나는 맨 끝으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들의 소리가 내게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곤 했습니다. 

한번은 용기를 내어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.
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귀가 어둡지 않다고 했습니다. 
그들은 "하나님은 큰 기도 소리가 신경 쓰일 많큼 소심하고 겁이 많지도 않습니다."라고 대답했습니다. 

나는 성경에서 이 문제의 답을 구하려고 찾기 시작했습니다.
나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. 
(우리는 그들이 말하던 새로운 탄생을 가르친다고 하니 기도도 그들을 따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.)
내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모든 곳을 빨간 연필로 줄을 그었습니다. 
나는 한 군데서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! 
그리고 그들은 '한 문장씩 돌아가며 기도하기'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.

성경은 그들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합니다. 
그들은 한꺼번에 기도했고, 또 그들은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. 
이것을 읽고 난 다음 순복음 교회 예배에 갔을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.
나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 졌고 나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때 받지 못했던 축복을 받았습니다. 
나는 그 때 처음으로 연합된 기도의 축복을 알았습니다.

(케네스 해긴이 지은 "역사하는 기도" 중에서...) 

